
21제20970호 2019년3월29일금요일스포츠

새역사쓴광주여상출신흥국생명박미희감독

4대스포츠첫통합우승여성지도자

27일경북김천실내체육관에서열린여자프로배구챔피언결정전4차전에서한국도로공사를꺾고통합우

승을차지한흥국생명박미희(앞줄왼쪽두번째)감독과선수들이환호하고있다. /연합뉴스

우승→꼴찌추락…비난딛고팀재건

프로배구정규리그 챔프전우승견인

광주여상 출신인 여자배구 흥국생명 박미희

(56) 감독은 2016-2017시즌 팀을 정규리그 우승

으로이끌며국내4대프로스포츠에서처음으로정

규리그 우승 트로피를 든 여자 사령탑으로 기록됐

다.

챔피언결정전에서 IBK기업은행에밀리면서통합

우승달성에는실패했지만,여성지도자도프로스포

츠에서충분히성공할수있다는것을증명했다.

그러나 꽃길을 걷던 박미희 감독은 곧바로 낭떠

러지로떨어졌다.

흥국생명은2017-2018시즌주전선수들이연쇄

부상으로이탈하며최하위로마감했다.

1위팀이꼴찌로떨어지자박미희감독을향한비

난이거세졌다.

팬들은 선수들의 부상 관리 책임을 박미희 감독

에게돌렸고,박감독은지도자인생에서가장큰위

기를겪었다.

박미희 감독은 이때를 지도자 인생에서 가장 험

난한시기로꼽았다.

그러나흥국생명은부드러운리더십으로선수들

을다독이고팀을추스른박미희감독의공로를높

게평가해지난해계약을연장했다.

재신임을 받은 박미희 감독은 다시 팔을 걷어붙

이고팀재건에나섰다.

박 감독은 김세영을 영입해 취약 포지션으로 꼽

히던 센터진을 보강하고 정상급 외국인 선수 베레

니카톰시아를영입하는등팀전력의갈라진틈을

빠르게메웠다.

똘똘 뭉친 흥국생명은 곧바로 반등했다. 박미희

감독은팀을2018-2019시즌정규리그우승으로이

끌며개인통산두번째정규리그우승의감격을누

렸다.

그리고지난 27일 경북김천체육관에서열린도

드람 2018-2019 V리그여자부챔피언결정전(5전

3승제) 4차전에서 한국도로공사를 누르고 시리즈

전적 3승1패로통합우승을차지했다.

박감독은 4대프로스포츠통합우승을이끈첫여

성지도자가됐다.

경기후박미희감독은눈물을감추지못했다.기

자회견에참석해서도눈물을계속흘렸다.

박감독은 울지않으려고했는데…라며 지난해

힘들었던게생각난다. 사실감독을그만두려고했

다라고말했다.

박감독은이어 내가가는길이역사가된다는조

언에다시힘을냈다라고말했다. 그는이제하고

싶은게무엇이냐고묻자 며칠동안은다잊고푹

쉬고싶다라며빙그레웃었다. /연합뉴스

도쿄올림픽남북공동입장 4개종목단일팀참가

IOC집행위원회승인

남북선수단이 2020년 도쿄올림픽때개회식

에공동으로입장하고단일팀으로참가할수있게

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8일(한국시간)

스위스로잔에서집행위원회를열고도쿄올림픽

때남북공동입장과단일팀출전을승인했다.

토마스바흐 IOC 위원장은집행위회의후기

자회견에서 지난2월 IOC 실무위원회에서논의

했던남북선수단의공동입장과단일팀참가를승

인했다고밝혔다.

이에따라2월15일스위스로잔에서바흐위원

장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일국 북한

체육상등세명이만나합의했던남북선수단의

개회식공동입장이가능하게됐다.

남북은 2000년시드니올림픽에서처음개회식

공동입장을시작한이후지난해평창동계올림픽

과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까지화합의행진

을이어왔다.

내년도쿄올림픽에선남북역대국제종합대회

에서12번째로나란히입장하게된다.

아울러 3자회동때합의대로여자농구와여자

하키, 유도(혼성단체전), 조정 등 4개 종목에서

도쿄올림픽때단일팀을구성해참가하도록승인

했다.

IOC가남북단일팀도올림픽예선단계부터참

가하라는원칙을정한만큼 4개종목선수들은올

림픽쿼터를확보하기위해합동훈련으로경기력

을끌어올린다.

문체부와대한체육회는조만간북측과협의를

통해남북합동훈련을일정을정할예정이다.

그러나남북단일팀추가종목으로거론됐던카

누와하키등에대해선언급되지않았다.

바흐위원장은 한반도의정치적상황과관계없

이 남북 단일팀의 도쿄 올림픽 참가를 지원하겠

다고설명했다.바흐위원장은이와함께 남북이

2032년하계올림픽을공동으로유치하겠다는의

사를표명했다는내용도곁들였다.

남북은2032년올림픽을공동유치하기로하고

개최후보도시로서울과평양을선정한상태다.

/연합뉴스

한국여자컬링세계랭킹 2위…역대아시아최고

한국여자컬링이세계랭킹2위로올라섰다.

한국은세계컬링연맹이 28일발표한여자컬링

세계랭킹에서 65.907점으로스웨덴(81.569점)

을이어 2위를차지했다.

이는한국컬링역대최고랭킹이다.

나아가2006년컬링세계랭킹이도입된이후아

시아태평양국가가기록한역대최고랭킹이다.

1999년생동갑내기로이뤄진여자컬링국가대

표팀(춘천시청)이또한번컬링의새역사를썼

다.

김민지(스킵), 김혜린(서드), 양태이(세컨

드),김수진(리드)으로구성된대표팀은2019세

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에서동메달을획득하면서

포인트를대거획득했다.

세계선수권동메달은한국의최초시니어세계

선수권메달이다.

한국은 2018세계선수권우승팀인캐나다(3위

63.382점), 2019 세계선수권 우승팀인 스위스

(4위 59.559점)보다랭킹이앞선다.

일본은56.520점으로 5위다. /연합뉴스


